
중국, 내수확대 정책 본격화
상무부, 소매판매액 연평균 15% 늘려 … 내수기여도 52%

중국이 내수 확대를 위해 소매판매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.

중국 상무부는 <12차 5개년계획 기간 소매판매 촉진을 위한 지도의견>에서 2015년까지 소매판매 총액을 연

평균 15%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2월7일 발표했다.

상무부는 소매업의 판매 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점포망의 재배치, 점포 총량의 합리화, 대형점포 육성, 전

문시장 개발, 물류망 확대 등을 추진하고 중저가 백화점의 경쟁력 강화, 지역별 쇼핑센터 건설, 안전한 소비를

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.

또 인터넷 인구 확대에 대응해 대기업 중심으로 인터넷 쇼핑과 전화 쇼핑, 휴대전화 쇼핑, 자동판매, 무인점

포 등의 설립을 촉진할 계획이다.

상무부는 “소매판매가 고속성장 구조로 전환될 것”이라며 “앞으로 유명 브랜드가 생겨나고 기업들의 경쟁이

치열해지며 소매업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
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이 급감하며 경제 전체가 휘청거린 후 더 이상 수출 중심의 경제체

제로는 안정적인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해 내수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,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은 대외 의존도

를 낮추고 자생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중국은 GDP(국내총생산) 성장에서 내수 기여도가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의 20% 안팎에서 2011년 51.6%로

상승해 처음 50%를 돌파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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